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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CP-MS와 MA-2를 이용한 버섯류 유해 중금속 모니터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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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bstract

  2010년 5월 중 서울 약령시와 서울시내 대형마트에서 유통 중인 약용버섯 및 식용버섯류16품

목 92건 대상으로 중금속(비소, 카드뮴, 납, 수은)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.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

고시한 생약의 잔류오염물질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라 실험하였으며, 유통 버섯류의 중금속 

함유실태를 파악하고, 버섯의 안전성 기준 제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실험을 실시하

였다.

새송이버섯 등 생버섯 7종 15건에 대한 중금속 검사 결과 비소 0.01～0.26 ㎎/㎏, 카드뮴     

0~0.10 ㎎/㎏, 납 0～0.03 ㎎/㎏, 수은 0～0.007 ㎎/㎏ 으로 중금속 함유량이 낮았다.

상황버섯 등 11종 77건의 건조되어 식용 및 약용으로 사용되는 버섯류 중 노루궁뎅이버섯은 4건 

중 2건(50.0 %)에서 카드뮴이 0.32～0.82 ㎎/㎏으로 한약재 기준 대비 높게 검출되었으며, 상황

버섯은 15건 중 5건(33 %)에서 카드뮴 0.58～0.85 ㎎/㎏, 표고버섯은 9건 중 3건에서 카드뮴 

0.42～0.74 ㎎/㎏, 운지버섯 5건 중 1건(20.0 %)에서 1.66 ㎎/㎏, 영지버섯 16건 중 2건(12.5 

%)에서 수은 0.415 ㎎/㎏과 카드뮴 0.66 ㎎/㎏이 분석되었다. 특히 아가리쿠스버섯은 10건 중 

10건(100.0 %)에서 카드뮴(10건) 1.49～7.35 ㎎/㎏, 수은(9건) 0.202～0.505 ㎎/㎏으로 높은 유

해중금속 함유량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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